
화학제품,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은?
한국-AUS FTA 협상 실질타결 … 캐나다 뉴질랜드 FTA도 곧 마무리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은 FTA 발표 이후 8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이내에 없애기로 했고 우리

는 수입액 기준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14년 상반기에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2015년부터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주력품목인 가솔린(Gasoline) 중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등 20개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자동차는 3년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다른 FTA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3-5년 후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와는 즉시 철폐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5%)은 3년 이내 철폐를 확보했다.

한편, 캐나다와의 FTA 협상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뉴질

랜드와는 2014년 2월 FTA 공식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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